
24 안정이 계속될수록 축적되는 리스크 

∙외부의 혼란과 압력이 강해지면 성과가 저하되는 성질을 취약성의 정의라고 한다
면, 대치되어야 하는 것은 ‘혼란과 압력이 강해지면 오히려 성과가 상승하는 성질’이
라고 본 탈레브는 이를 ‘반취약성=anti fragile’이라고 명명했다. 

∙스트레스가 적은 상황일수록 시스템은 취약해지게 마련이므로 언제나 무너지지 않
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일정하게 가해야 한다. 그 실패가 학습을 독려하고 조직의 창
조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젊을 때 많은 실패를 맛보는 것, 여러 조직과 커뮤니티를 경험하면서 인
적 자본과 사회 자본을 한 장소가 아닌 분리된 여러 장소에 형성하는 것 등의 요건이 
중요해진다. 하나하나의 조직과 커뮤니티는 취약할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조직과 커뮤니티의 존속보다도 그 사람의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의 축적이다. 만
역 속해 있던 조직과 커뮤니티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형
성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사회 자본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아메바형으로 분산
되어 유지될 수 있다.

∙탈레브가 지적하는 ‘반취약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모델이나 성공의 
이미지를 바꾸라고 재촉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의 경력을 최대한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앞일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 겉으로 보기에 
강건해 보이는 시스템이 실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자신
이 속한 조직이나 경력에 ‘반취약성’을 어떻게 끌어들여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